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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적 폭염에도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
사망자 역대 최소

 - 물놀이 사망자 14명으로 2008년 통계 관리 이후 최소... 전체 수상 
안전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3% 감소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올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

(6.1.~9.13.) 중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, 2008년 통계 관리를 시

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.

 ※ ’08~’25년 사망자 수는 총 715명, 평균 사망자 수는 39.7명→ ‘26년 14명(64% 감소)

 물놀이를 포함한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, 최근 3년

(2023~2025년) 같은 기간 평균 94명보다 12명(약 13%) 줄었다. 지난해 

같은 기간 86명과 비교해도 4명(약 5%) 감소했다.

 ※ 올해 사망자 수는 잠정 수치로, 10월 중 수상 안전사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

 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

결과로 분석된다.

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일 최고기온 39℃ 이상인 날이 42회 관측됐

고, 평균기온은 25.4℃로 역대 3위, 열대야 일수는 18.2일로 역대 2위를 

기록하는 등 극한 기상 여건이 이어졌다.

 이에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수상 안전관리 기간을 늘리고, 안전관리 요원 

증원과 사고 다발 지역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.

 먼저,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기존 92일(6.1.~8.31.)에서 105일(6.

1.~9.13.)로 확대하고,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도 34일(7.15.~8.17.)에서 73

일(6.12.~8.23.)로 대폭 늘려 운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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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울러,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

원하고, 하천·계곡과 지정 해수욕장 등에는 전년보다 404명(7.6%) 증가한 

5,74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다. 또한,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근무 

실태와 현장 교육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다.

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도 강화했다. 행안부 장·

차관과 실·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전국 67개소를 직접 점검하고, 지역 

책임관을 통해 262개소를 표본 점검했다. 

 특히, 사고가 자주 발생한 25개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, 해

당 지역 51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.

 관계 부처 협업도 강화하였다. 행안부 주관으로 총 14차례 상황점검회의

를 개최해 분야별 대책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,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

책을 함께 점검했다.

 또한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기자단 정책 설명회, 방송 인터뷰와 교통·

생활밀접시설 등을 통해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, 다슬기 채취, 해루질 등 

다양한 수상 활동별 안전 수칙도 집중 홍보했다.

 올해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, 낚시·해루질·다슬기 등 수산자원 포

획·채취가 전체 사망자의 38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, 물놀이가 

17%로 나타났다. 장소별로는 연안해역(41%)과 하천·계곡(35%)에서 사고

가 집중됐다. 특히, 구명조끼 미착용, 음주 후 입수 등 기본 안전 수칙 미

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. 

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

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.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순

찰과 계도를 강화하고,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

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.

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이른 더위, 늦더위가 

이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대책 기간을 확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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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”라며,

 “앞으로도 연안해역과 비지정 해변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

고, 현장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

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책임자 과  장 박범수 (044-205-4240)

재난안전점검과 담당자 사무관 박회성 (044-205-4251)

http://www.korea.kr

